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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19의 발생과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다양한 분야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walker & Avant의 분

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200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관적 웰빙, subject well-being을 주제어로 하

여 한국학술정보원과 PubMed에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 의한 주관적 웰빙

의 속성은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관리, 만족감, 건강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요인은 건강상태, 편안한 

마음 상태,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 삶의 사건이다. 결과는 삶의 질, 삶의 만족, 웰빙 증진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여 주관적 웰빙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추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이 널

리 확산되고 연구가 촉진되어, 주관적 웰빙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중재 연구 

등 보다 진보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핵심어 : 주관적 웰빙, 삶의 질, 개념분석, 코로나

Abstract

Due to the outbreak and transmission of COVID-19, people's worries and loss in various fields are 

increasing, and it poses negative impact on lif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propertie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ubjective well-being to provide its theoretical 

basis. Research was conducted by using Walker and Avant’s conceptual analysis process. From January 

2005 to June 2020, ‘subject well-being’ as used as the keyword to be searched on Korean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in KERIS(www.riss4u.net) and Pub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erties of 

subject well-being were positive mind, stress management, satisfaction, and health. Antecedents were health 

status, relaxed state of mind, psychological stress state, and events in life. The consequences were 

confirmed to be the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and promotion of well-being. This study confirms the 

concept of subject well-being, to provide a cornerstone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and further research. We propose that the concept of subject well-being to be dispersed and its related 

research may be facilitated through this study, which enables future advanced studies such as tool 

development for measuring subject well-being or intervention studies for verifica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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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국가

가 강제적 개입으로 생산과 소비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 정치, 사회뿐

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팬데믹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다양한 분야의 손실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World Happiness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2019년 3월 54위에서 2020년 3월 83위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며 빠른 전략적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2][3].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철학적 뿌리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사회과학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행

복에 관한 초기 연구는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 물리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면서 주관적 행복의 연구로 발전되게 되었다 [4].

즉, 인간의 행복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온 물질적인 영역이 삶의 질, 사회 수준 그리고 문

화발전 수준과 같은 비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화로 주관적 웰빙이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 

수준은 소득과 같은 단편적 영역의 평가만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와 시각에서 생각되어야 하며,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웰빙이 행복 분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성 개념임을 알 수 있다 [5-7].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삶의 측정 모형에서 제

시한 삶의 질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은 여가활동, 건강, 교육, 사회활동, 사회참여, 환경, 안전, 주관

적 웰빙이다 [8]. 이 중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도, 소득이 낮아도,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환경과 높은 소득. 만족스러운 직장에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5].

OECD의 주관적 웰빙의 개념적 분석프레임을 확인해보면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정서(Affect), 

행복(Eudaimonia)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웰빙 상태가 중요한 것

을 알 수 있다 [9].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삶의 기본 요소로 주관적 웰빙은 행동 과학 영역 부분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10]. 이것은 주관적 웰빙이 삶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간호의 영역에서 중요한 실무, 중재 부분에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된

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직접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정서적, 정신적 지지가 매우 필수적이라 사

료된다. 간호사의 주관적 웰빙이 향상될 때 전인 간호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주관적 웰빙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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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삶의 질’, 

‘웰빙’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념분석은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이 애매모호할 때 이들을 재정의 하는데 유용하며,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므로 그 개념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의미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11]. 

따라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속성을 파악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 & Avant의 방법에 근거하여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11].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 &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1].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문헌 조사에서 주관적 웰빙의 사전적 정의, 관련된 이론, 간호학, 심리학, 의학 등에서의 연구 

내용을 포함하였다. 문헌 검색 시 국내논문은 ‘학술 정보원(www.riss4u.net)’을 통해 검색한 논문을 

분석하였고 국외 논문은‘PubMed’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국내·외 논문 모두 ‘주관적 웰

빙, subject well-being’으로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확인하여 전문(full text)을 볼 

수 있는 논문으로 선택하였다. 총 20편의 논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나 중복되는 개념 혹은 측정 

도구 평가만을 확인하여 개념적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이나 실제로 의미 확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논문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15편의 논문을 분석 목표로 선정했다.

2.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정의 없이 현장에서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웰빙(subject 

well-being)에 대한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 & Avant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고,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

∙개념을 선정한다.

∙개념분석의 목적을 정한다.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개념의 속성을 확인한다.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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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추가 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경험적 준거를 정의한다.

3. 연구결과

3.1 주관적 웰빙의 문헌고찰

3.1.1 주관적 웰빙의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주관적은 영어로 ‘subjective’ 한자로 ‘主觀的’으로 표기되며 ‘자신의 생

각이나 관점을 기초로 행하는 것’의 뜻을 가진다. 웰빙은 영어로 ‘well-being’, 한글로는 ‘삶의 질’, 

한자로 안녕 ‘安寧’으로 사용되며 ‘신체와 마음의 평온함과 행복을 갈구하는 태도나 행동’이라는 

뜻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관점을 기초로 신체와 마음의 평온함과 행복을 갈

구’하는 행동을 뜻한다 [12].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을 평가하는 인지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정서적 구성요소를 가진다 [13].

3.1.2 타 학문에서의 주관적 웰빙의 정의 

심리학에서의 주관적 웰빙은 삶의 경험에 있으며 인지적 경험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판단하여 더 좋은 삶을 기대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는 상황과 비교한 경험이다 [14].

주관적 웰빙은 긍정적 감정(positive affect)평가,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평가 및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평가로 3가지로 구성된다 [15].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긍정의 방향일수

록 주관적 웰빙은 높아 질 수 있다 [16].

개인의 성격도 삶의 만족을 평가하는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질적으로 낙관적이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지하여, 스트레스를 바꿀 수 없기 때

문에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10]. 반대로,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속성을 드러내

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결국 목표를 이룸으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주관적인 행복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웰빙과 신체적 건강을 

손상시킨 불건강은 주관적 평가를 통해 측정되며, 건강이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쳐 건강한 사람

이 더 행복하게 살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 [17]. 건강한 개인이 더 행복한 경향을 보이고 주관적인 

웰빙은 개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주관적 웰빙은 행복의 양을 측정하는 구성개념으로 삶의 만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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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내포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만을 평가하는 일차원적 구조가 아니다 [6].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할 때 심리 상태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되게 된다 [18][19]. 주관적 웰빙이 높은 사람

들은 좋던 나쁘던 삶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우선으로 하게 된다. 비록 즉각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지만 삶의 만족에 대한 장기적인 주관적인 행복은 상당기간 안정적이

다.

주관적 웰빙은 각각의 개인의 수준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 그리고 삶에 대한 일정한 

평가이다. 변화되는 삶에 대한 삶의 만족의 역동적인 정서를 포함하며 삶의 질을 연구할 때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13].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

한 측정 정도이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표되는 개념이다. 주관적 웰빙이 높게 측정

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삶의 만족을 더 높이려는 열망이 높고, 부정 정서보다는 긍정 정서

를 많이 느끼게 된다 [20].

3.1.3 간호학에서의 주관적 웰빙의 정의

간호학에서의 주관적 웰빙은 주로 간호 환경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업무의 만족을 높이며 간호 업무

의 소진을 줄여준다. 이것은 정신적 웰빙으로 설명되며 주관적 웰빙과 같은 용어로 사용된다 [21].

주관적 웰빙은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힘든 임상에서의 간호사, 간호 학생으로 업무의 과중함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업무의 만족을 높여주는 심리의 한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강

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17]. 간호사의 주관적 웰빙이 낮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

로 간호 대상자나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간호의 상황에서 

많은 업무가 중복되고 또한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관

적 웰빙이 높은 간호사는 스트레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3.2. 주관적 웰빙 개념의 속성확인

주관적 웰빙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주관적 웰빙의 잠정적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다.

3.2.1 주관적 웰빙의 잠정적 기준 목록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다 [16].

삶의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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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14].

개인의 기준에 따라 삶의 질을 비교한 일반화된 평가이다 [10].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적 평가이다 [22][23].

건강한 개인이 더 행복하다 [11].

장기간의 쾌적한 영향, 불쾌한 영향의 부족, 삶의 만족이다 [24].

일상생활의 감정적 경험의 판단과 이상과 삶의 만족이다 [25].

삶의 만족과 개인의 감정 상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이다 [25].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다 [23].

삶의 만족이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이다 [26].

건강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17].

삶의 만족으로 부정정서 보다는 긍정정서를 많이 느낀다 [20].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관적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27]

3.2.2 주관적 웰빙에 대한 속성의 확인

주관적 웰빙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된 속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주관적 웰빙의 속성

   [Table 1] Attributes of Subjective Well-being

Attributes Authors

a. Positive mind ④, ⑤, ⑧, ⑬, ⑭, ⑪

b. Stress management ①, ④, ⑤, ⑧, ⑨, ⑭

c. Satisfaction ②, ③, ⑦, ⑧, ⑨, ⑩, ⑪, ⑬

d. Health ⑥, ⑫

3.3. 개념의 모델 사례

주관적 웰빙에 관한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개념의 속성은 포함 하지 

않는 사례이다. 정확하게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 줌으로 실제 생활의 예가 될 수 있다 [11].

A간호사는 질병이나 감기 등으로 결근이나 휴직을 한 경험 없이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속한 경

력간호사로 항상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이 즐거웠다(건강). 이번 2월부터는 코로나 부서의 신설로 

코로나 환자 선별진료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병원 밖의 독립된 공

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안전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업무를 해야 하고 그 외 

환자의 대응 방식에도 일반 병동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많은 보호 장비들을 입고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움을 주었다. 허리 등 관절이 안 좋은 주변 동료 간호사들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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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더욱 많았으나, A간호사는 보호 장비로 인한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로 인한 나의 보호를 생각

하니 오히려 안심이 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긍정적인 마음). A간호사는 바뀐 간호 환경과 

모르는 용어에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갑작스런 

코로나 검사 환자의 증가로 인해 대기 환자는 줄을 짓고 기다리는 상태였고, 대상자 한 명씩 정확

한 체크를 한다는 것은 버거운 업무로 느껴졌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를 일선에서 관리하고 검사 

및 간호하는 업무에 익숙해짐으로 스스로 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만족감). 하루는 영아 환자와 

가족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주장하며 추가적인 격리 및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

으려는 또 다른 많은 대기 환자들로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다. 퇴근 시간이었으나 업무는 마무리되

지 않았고, 1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하고 나서야 코로나 진료실은 안정을 되찾았다. 업무를 종료

하면서 코로나 환자 진료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늦은 퇴근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스트레스 관리).

3.4. 개념의 부가 사례 개발

주관적 웰빙의 개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계 사례, 관련 사례, 반대 사례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3.4.1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개념의 중요한 속성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두는 포함하지 않은 사례다 [11].

B간호사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이동한지 한 달 만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허

리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보호 장비들로 식사하거나 휴식시간에도 힘들었지만, 자신이 아프다고 상

사에게 이야기 하고 업무를 안 하는 것보다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긍정적인 마음).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당장 업무를 못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물리치료, 약물요법과 

운동을 병행함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스트레스 관리, 건강). 그래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었지만 코로나 환자 진료소의 적응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코로나 환자를 본다는 자부심이나 보

람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할 때 현재의 간호사로서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

아 퇴사를 고려하게 되었다(만족감의 반대).

3.4.2 연관사례(Related case)

개념 분석한 개념과 관계는 있으나 중요한 속성은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의미를 가진 사례다 [11].

C간호사는 외과 중환자실에서 10년째 근무 중이다. 바쁜 상황에서도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해서 

모든 간호사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본인도 간호한다는 것이 즐거웠다(긍정적인 마음). 하지만 새

로운 도전이 하고 싶어서 조건이 좋았던 근무 부서에서 코로나 진료소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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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종식과 함께 근무지가 바뀌고 본래의 근무 부서였던 외과 중환자실로 될 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서 이동을 신청하였다.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다른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스트레스 관리, 만족감, 건강의 부

재).

3.4.3 반대사례(Contrary case)

개념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 [11].

D간호사는 외래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코로나 진료소인 감염내과로 변경 배치되어 출근하게 되

었다. D간호사는 새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먼저 인지하고 ‘내가 한다고 되겠어. 너무 

힘들면 그만 둬 야지’ 라고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긍정적인 마음, 만족감 반대). 시간이 지날

수록 그 마음은 확고해졌고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출근만 하면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건강 반대). 어느 날 인계 시간 중에 후배 간호사가 나의 간호 행위 하

나 하나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며 업무 오류를 지적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고, 인계를 마친 후에도 

아직 남은 일들을 해결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졌다(스트레스 관리 반대). 결국 사표를 내고 10년을 

넘게 근무한 병원을 퇴사하였다.

3.5. 주관적 웰빙의 선행요인과 결과

논문을 개념 분석한 것 중에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선행 요인과 결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의 사건이나 일을 말하고, 결과는 개념이 발생한 후에 결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선행요인은 건강상태, 편안한 마음 상태,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 삶의 사건이다 

[6][13][14][16][20].

결과는 삶의 질, 삶의 만족, 웰빙 증진이 확인되었다 [6][13][14][16][20]. 또한, 조절인자로는 동

기, 대인관계,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태생적인 성질,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유무), 남은 수

명, 성격에 따라 주관적 웰빙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13][16][17][19][20].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웰빙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3.6. 경험적 준거

주관적 웰빙의 평가는 감정적인 측면, 현재 상황의 인식, 기대하는 상황, 느끼는 인지적 경험이

다 [13][17].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측정한 경험적 준거는 속성을 평가하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으

며 삶의 질, 삶의 만족의 증진. 전반적인 웰빙의 증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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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관적 웰빙의 속성, 선행 요인과 결과

[Fig. 1]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ubjective Well-being

4. 논의

본 연구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을 Walker & Avant 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1]. 본 

연구를 통한 주관적 웰빙의 속성은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관리, 만족감, 건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주관적 웰빙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진보된 추후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마음은 다차원적인 복합적 심리 역량으로 긍정적 인지와 긍정적 영향의 속성을 지니

고 있다. 또한 삶의 웰빙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업무 성과의 향상도 가

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수준을 높

일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8].

인간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각 개인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동기를 발생시키고 동기가 충족되어질 때에 스트레스의 해결적 접근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웰빙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13][22]. 이처럼 주관적 웰빙은 스트레스

와 역 비례하는 관계로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27].

주관적 웰빙의 속성 중 하나인 만족감은 사회적인 지표와 잣대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만

족감은 다양한 감정의 변화 속에서 본인이 인식한 만족과 정신적 건강 하에 개인의 삶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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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6].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웰빙은 자신의 감정과 삶의 만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16].

주관적 웰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과 상호작용하게 되며,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주관적 

웰빙의 수준도 저하된다. 즉, 주관적 웰빙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한 개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며 삶의 연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7].

본 연구에 의한 주관적 웰빙의 선행요인은 건강상태, 편안한 마음 상태,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 

삶의 사건으로 확인되었으며 [6][13][14][17][22], 결과는 삶의 질, 삶의 만족, 웰빙 증진으로 확인되

었다 [6][13][14][16][20]. 조절요인으로는 동기, 대인관계, 태생적인 성질,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유무), 남은 수명,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6][13][16][17][19][20].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주관적 웰빙의 속성인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관리, 만족감, 건강의 

수준을 높여 삶의 질, 삶의 만족, 웰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코로나 

블루라는 유행어가 팽배한 시대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29].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이 

트라우마와 유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주관적 웰빙의 향상을 위한 중재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경우 정서적, 정신적 욕구를 적절히 표현

하도록 돕고, 정신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간호 환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대인 관계는 간호사에게 부정적 스트레스로 인식 될 가

능성이 있으며, 코로나의 유행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게 된다. 간호사의 주관적 웰빙이 향상

될 때 숭고한 간호인의 정신을 실천하여 능동적으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전인 간호를 제공

함으로 대상자의 주관적 웰빙의 만족할 만한 수준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Walker & Avant의 개념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 사전적 의미, 다양한 학문 분야

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주관적 웰빙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11]. 본 연구를 통한 주관

적 웰빙의 속성은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 관리, 만족감, 건강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소위 ‘코로나 블루’ 라는 우울감이나 무

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 극복하기 위해 규칙

적인 수면 기상시간을 준수하는 등 일상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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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겪게 되면서 

다시금 잘 살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공헌점은 잘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여 삶

의 질, 삶의 만족, 웰빙 향상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있다.

또한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여 현재 코로나 사태 하에서 주관적 웰빙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진보된 추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연구가 촉진되어, 주관적 웰빙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중재 연구 등 보다 진보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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